
14
2024년 4월9일 화요일

지난주반타작 이범호호, 이번주승률올릴까

2024 KBO리그순위 (8일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NC 13 9 4 0 0.692 -

2 KIA 12 8 4 0 0.667 0.5

3 키움 11 7 4 0 0.636 1

4
LG 14 8 5 1 0.615 1

한화 13 8 5 0 0.615 1

6 SSG 14 8 6 0 0.571 1.5

7 두산 14 5 9 0 0.357 4.5

8
롯데 12 4 8 0 0.333 4.5

삼성 13 4 8 1 0.333 4.5

10 KT 14 3 11 0 0.214 6.5

KIA타이거즈가9일부터 LG트윈스와2024 신한SOL뱅크 KBO리그홈주중3연전,

12일부터한화이글스와원정주말3연전을치른다. KIA타이거즈제공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출발한 뒤 삼성라이

온즈에 일격을 당하며

시즌첫루징시리즈를

안은KIA타이거즈가4월둘째주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순위는 단독 2위를 유지

하고있지만지난주 3승 3패로주춤했던

만큼상위권경쟁상대인LG트윈스와한

화이글스를상대로다시기세를올리겠다

는각오다.

KIA는9일부터LG와2024신한SOL

뱅크KBO리그홈주중3연전, 12일부터

한화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앞서

KT에 2승 1패로위닝시리즈를챙긴뒤

삼성에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은

KIA는 올 시즌 8승 4패(승률 0.667)로

2위를유지하고있다.

순위는변동이없었지만뼈아픈한주

였다. 하위권에 머물렀던 KT와 삼성을

상대로 3승 3패에그치면서선두도약의

기회를 놓쳤다. 이범호감독이사령탑을

맡은뒤처음으로루징시리즈를떠안으

며3연속위닝시리즈의좋은흐름도끊겼

다.

선발양현종은두차례등판해 2일KT

전5.1이닝 4실점으로흔들렸지만 7일삼

성전6이닝 3실점으로영점을잡았다.이

의리가 4일 KT전 5이닝 2실점, 윌크로

우가 5일삼성전 5이닝무실점을기록했

지만긴이닝을소화하지못했고윤영철

은 6일삼성전4.2이닝 4실점으로고전을

면치못했다.

불펜도흔들렸다.필승조장현식이4경

기 4.1이닝 2실점(1자책점), 전상현이 3

경기 2.2이닝 3실점,최지민이3경기 2.1

이닝 1실점(무자책점)으로 부침을 겪었

고추격조김대유(1경기 0이닝 2실점)와

황동하(1경기 1.2이닝 4실점무자책점),

이형범(3경기 2이닝 1실점)과 김건국

(2경기 1.1이닝 3실점 2자책점)이 주춤

했다.

야수진에서는소크라테스브리토의부

진이두드러졌다.소크라테스는지난주6

경기에서 타율이 0.130(23타수 3안타)

에 그쳤다. 홈런도 한차례에 그치면서 1

타점 2득점에 그쳤다. 그나마 서건창이

0.421,최원준이 0.381,김선빈이 0.353

으로분전했다.

●9~11일LG트윈스전(광주-기아챔피

언스필드)

지난해챔피언인LG는지난주4승2패

로 5위에서 공동 4위로 한 단계 약진했

다.안방에서NC와KT에 2승1패로위닝

시리즈를챙기며좋은분위기를조성하는

데성공했다.

LG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4.89,

이닝당출루허용률은 1.67로높은편이

었지만팀타율이 0.315, OPS(출루율+

장타율)가 0.859로높아공격지표가수

비지표에서약점을상쇄했다.

LG는 손주영, 디트릭 엔스, 임찬규로

이어지는 선발로테이션을가동한다. 이

들은모두지난주부진한투구내용을보

였다.손주영은무실점했지만4이닝을소

화하는데그쳤고엔스는 4이닝 7실점, 임

찬규는 3.2이닝 4실점으로난타당했다.

타선에서는 박동원을 필두로 홍창기,

오스틴딘,문보경이맹활약을펼쳤다.박

동원은주간타율 0.471(17타수 8안타),

홍창기는 0.400(20타수 8안타), 오스틴

은 0.360(25타수 9안타), 문보경은

0.348(23타수 8안타)을 기록했고 현재

홍창기는KBO리그득점공동 1위,오스

틴은타점공동 1위에올라있다.

KIA는제임스네일,이의리,윌크로우

가선발출격을대기한다.네일은한국무

대데뷔후첫주2회등판을소화한다.이

들이모두지난주승리투수가됐는데그

분위기를이어가는게중요하다.

●12~14일한화이글스전(대전한화생

명이글스파크)

지난해 9위에머물렀던한화는류현진

의복귀와함께김강민,안치홍,이재원을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1

승 4패로주춤하며단독 1위에서공동 4

위까지떨어졌지만충분히위협적인상대

로변신했다.

한화는지난주팀평균자책점이5.11로

높았고팀 타율은 0.241에 그쳤다. 리카

르도산체스가 5.2이닝무실점으로문을

열었지만문동주가 5이닝 4실점, 류현진

이 4.1이닝 9실점, 펠릭스 페냐가 3이닝

6실점(4자책점)으로 줄줄이 무너졌다.

김민우가 7이닝 3실점으로 분위기 반전

에성공한것이그나마다행이었다.

타선에서는노시환과요나단페라자가

분전했다.노시환이두개홈런을포함주

간타율 0.368(19타수 7안타)을기록하

면서올시즌홈런2위로올라섰고페라자

역시두개의홈런을포함해 0.350(20타

수 7안타)를기록하며타율과홈런단독

1위, 안타단독 2위, 득점공동 3위로맹

활약을이어갔다.

한화는 로테이션상 큰 변수가 없다면

페냐와 김민우, 산체스가선발로마운드

에 오를 상황이다. KIA는 윤영철, 양현

종, 네일로로테이션이돌아가는데선발

에서는무난한투구를이어가고수비에서

실책을줄여투수들을돕는것이중요하

다. KIA는지난주 9실책으로최다를기

록했고 시즌 누적 역시 17개(평균 1.42

개)로최다다. 한규빈기자

광주서구청펜싱기술배우러왔어요

대만싱가포르고교 20여명

광주서13일까지전지훈련

전국대최은숙등과훈련

대만과싱가포르고등학교펜싱선수들이8일광주염주종합체육단지국민생활관펜싱장에서광주서구청펜싱선수들과합동훈

련을하고있다.

틱틱,쓰읍,삐익. 8일오전광주염주

종합체육단지국민생활관펜싱장에는펜

싱선수들의칼이부딪히는소리와신발

이피스트(펜싱장마룻바닥)에긁히는소

리들로요란했다. 한참동안대련을하던

선수들은 마스크를 잠시 벗고 땀범벅이

된얼굴을수건으로닦은뒤다시훈련모

드로돌입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고교 펜싱 선수단이

광주에서전지훈련을벌이고있는모습이

다.강영미,최은숙,김재원,이정함등전

현직국가대표를보유한광주서구청펜

싱선수단에게우수펜싱기술과경기운

영능력을전수받기위해서다.

대만종진고펜싱선수단20명(선수 17

지도자 3명)과싱가포르주니어국가대

표선수단 2명(선수 1 지도자 1명)이지

난 2일부터광주에서전지훈련을진행하

고있다.이들은오는13일까지광주서구

청펜싱팀과함께합동훈련을이어간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대만 장종카이

(18)와싱가포르아즈파엉(18)등주니

어 국가대표 5명이 포함했다. 이들은 오

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세

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를앞두고우

수기량을가진서구청선수들과연습경

기를통해기량과경기운영능력향상을

꾀하고있다.

대만과싱가포르고등학생검객들은오

전에는기본기훈련과전문체력향상,단

체및개인레슨을,오후에는전술운영능

력향상을위한연습경기등으로경기력

을끌어올리고있다.

이들이전지훈련지로광주를택한이유

는홍콩국가대표응호틴의추천때문이

다.

서구청 이승현 선수와 친한 응호틴이

지난1월4~12일광주에서서구청과합동

훈련을한뒤카타르도하에서열린그랑

프리에서 16강에오르는성과를올렸고,

대만 종진고 지도자에게 서구청의 우수

기량을 소개하면서 전지훈련이 이뤄졌

다.

팅홍카이대만종진고에뻬코치는 펜

싱선진기술을배우기위한전지훈련지를

찾던중응호틴에게광주서구청펜싱팀

이강팀이라는얘기를듣고배우고싶어

서왔다며 대만전국고교대회와세계

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를앞두고우리

선수들이 레슨과 연습경기를 통해 기량

향상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이번 전지훈련 선수단은 광주에 대한

만족감을나타내고있다.

아즈파엉(18)은 서구청선수들의찌

르기타이밍과반응속도가빠르다.실력

수준이높아내기량이향상되는느낌을

받고있어만족스럽다며 광주전지훈련

의성과가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

의좋은성적으로이어질수있기를기대

하며열심히배우겠다고말했다.

한편김이강광주서구청장과체육관광

과 직원들은 지난 4일 훈련 중인 대만과

싱가포르고교선수단에게배낭과빵등

기념품을전달하며격려했다.

글사진=최동환기자

9~11일LG전 12~14일한화전

지난주3승3패…단독2위유지

서건창최원준김선빈등활약

네일시즌첫주2회등판예정

실책리그최다9개극복과제

무실점4연승 전남, 내일수원서선두탈환노린다

전남드래곤즈가 최근

김포FC와 강릉시민축구

단, 천안시티FC, 부산아

이파크를 모두 연파하며

코리아컵 포함 무실점 4

연승을달리고있는가운데 3일간격으로

펼쳐지는수원삼성과원정경기에서선두

탈환을노린다.

전남은10일오후2시경기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과 하나은행 K리그

2 2024 6라운드원정경기를치른다. 지

난라운드부산원정에이어다시한번적

지로떠나는전남이다.

전남은지난 7일부산과 5라운드원정

경기에서 1-0 신승을거뒀다. 전반 39분

최성진의중거리슛이골포스트를강타하

는불운에도끝까지포기하지않았고,후

반 28분발디비아의코너킥이문전경합

상황에서제대로처리되지못하자김종민

이침착하게밀어넣으며승리를만들어

냈다.

특히전남은이날승리로최근 4경기에

서무실점승리를달렸다.앞서천안에 1-

0,강릉에1-0,김포에4-0으로이기며코

리아컵 2라운드경기를포함해최상의수

비력을자랑했던전남은상승세를유지하

게됐다.

순위역시2위까지뛰어올랐다.전남은

올해 K리그2에서 3승 1패(승점 9 득점

6)를 기록했고, 승점 동률인 수원(득점

5)을상대로다득점에서앞서며선두안

양(승점 10)을바짝추격하고있다.

전남은 선두 탈환의 기회에서 난적인

수원을만난다.양팀의가장최근맞대결

은 2018년 8월로두팀은약 5년 8개월만

에승부를겨루게됐다.전남은수원에역

대전적 21승 17무 33패로열세지만당시

화끈한공격전끝에 6-4승리를거뒀다.

이장관 감독은 체력적인 부담 속에도

올시즌 6득점 1실점의공수균형을유지

하겠다는구상이다. 이감독은구단을통

해 짧은시간이지만회복에집중하고있

다며 수원원정의분위기를이겨내고즐

겨야한다.연승을이어갈수있는좋은기

회에서욕심을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

다. 한규빈기자


